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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와 역할에 

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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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

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순사상적 관점에서 국제개

발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국제사

회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자기구 등 전통적인 공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구되고 있다. 이에, 시민

사회의 NGO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FBO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2013년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이 공식적으로 발

족함으로써, 종단의 3대 중요사업의 수행을 위한 해외 봉사 등을 더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체계화해왔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2022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도 선정됨으

로써 종단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신종교로

써 여타 전통종교의 FBO에 비해 그 지원 규모와 범위가 넓지 않지만, 

종단의 전문성과 역량(교육, 의료 등)을 활용해 전략적인 국제개발협

력의 수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들 FBO와 대순진리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본질과 내용에서는 유사했으며, 아직 지원 활동이 초기임을 감

안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대순진리회는 선교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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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교적 목표 또는 수단을 배제하고, 그 재원이 도인들의 후원과 성

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제개발

협력의 수행에 있어, 종단의 3대 중요사업(구호자선사업ㆍ사회복지사

업ㆍ교육사업)의 전략적 연계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전문

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생에 기반한 평화와 공존의 

국제개발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정신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순진리회, 국제개발협력, 신앙기반조직(FBO), 해외원조,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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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외당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자혜(慈惠)를 베풀고 구호자선에 

힘써 재활의 기쁨을 심어 주는 데 노력하라.1)

국제사회에서의 개발협력과 관련해, 신앙기반조직(Faith-Based 

Organization, FBO)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월드비전(World Vision)이나 이슬람 구

호단체(Islamic Relief Worldwide)와 같은 글로벌 주요 FBO는 개발

도상국에 지원되는 전체 보건 및 교육 서비스의 약 30~60%를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또한, 코로나19 시기에는 FBO의 노력

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3) FBO의 규범적 활동과 명분은 그들이 

1)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2), p.100.

2)《Duke SANFORD》, ｢Faith-based organizations play valuable role in developm
ent｣ (https://dcid.sanford.duke.edu/faith-based-organizations-play-valuable-rol
e-in-development, 2023. 3. 25. 검색).

3) Soni et al., Engaging Faith-Based Organizations for Promoting the Uptake of 
COVID-19 Vaccine in India: A Case Study of a Multi-Faith Society, 
Vaccines, 2023,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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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실질적인 사업과 다소 괴리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국

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 이러한 성과와 관련하여, “해외봉사활동

은 선진국 중심의 활동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빈곤 문제를 경감

시키기 위한 해외원조 또는 국제개발협력의 일부로 인적 파견과 교류

를 통해 진행되는데 그 시작은 몇몇 대학원생의 자발적 참여에서부터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고, 현재는 다양한 단체나 기관 등이 주관하는 

모습으로 다양하면서도 동시에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5)

FBO는 정부 또는 국제기구(다자기구)와는 달리 조직의 개별 특성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활용해서 지원해왔다.6) 이를테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해외활동 및 사업을 추진해온 개신교계는 구

제 사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조직단위로 국제개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월드비전은 국제구호 

및 개발NGO로서 국제사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2022

년에는 한국월드비전이 국제 상임이사국으로 승인되기도 했다. 그리고 

천주교 FBO인 ‘한국 카리타스인터내셔널(Caritas Internationalis)’은 

2022년에만 30개의 국가에 해외원조에 45억원 지원한 바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교육지원, 취약계층지원, 의료보건, 지역사회 

개발, 그리고 식량 안정 등 총 5개 사업과 긴급구호 사업을 중점으로 지

원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대순진리회는 아프리카 국

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이미 해외 구호 자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이 발족함으로써 베트남과 몽골 등 아시

4) 박현준, ｢FBO (Faith-Based Organization)를 통한 종교계의 공적개발원조 
(ODA)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9-2 (2019), 
pp.261-291.

5) 권상철, ｢해외봉사활동의 양면성과 도전 : 봉사여행과 개발봉사 사이｣, 한국지
리학회지 7-3 (2018), p.416.

6) 한재광, ｢한국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연구동향 분석｣, 국제개발협력연구 
13-1 (2021),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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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집짓기봉사와 보육원 등에 구호 자선을 수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국제적 활동이 의미

가 있는 이유는 한국정부가 OECD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추진한 것이 2010년인데, 이미 

이전부터 해외 봉사 및 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로서의 대순진리회의 실천적 기여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전통 

종교인 기독교, 불교, 그리고 천주교 등에 비해서 시기가 늦지만, 대순진

리회가 신종교임을 고려할 때, 그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 무엇

보다 다른 국내 신종교보다, 대순진리회의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

동과 사업들은 종단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기여뿐만 아니라, 종교의 실

존적 의미를 제고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FBO의 영향력과 의미를 고려할 때, 이에 관한 국

내 수준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는 지적이 존재했다.7) 최근까지 비교적 다양한 수준의 FBO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FBO를 통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연구 더욱

이 대순진리회의 사례는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에 관한 시론적 연구

로, 신종교로서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과 역할에 대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순(大巡)사상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됐는

데, 북한지원 관련 연구, 북한인권문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순사상을 중심으로 불교, 도교, 천도교, 그리고 원불교 등 다른 종

교와의 비교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종교로서 대순진리회와 사상

7) 이대웅ㆍ권기헌ㆍ이숙종,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FBO)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종교 유형별 현황분석과 조직 유형화 논의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0-3 (2015), pp.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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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학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한

다면8),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 활성화는 종단의 발전과 학술연구가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의의 

해외봉사 및 국제개발협력 등에 관한 논의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비록, 이와 관련하여 대북지원 등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

었지만9), 이는 학문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여전히 부

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전통종

교인 기독교와 불교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함

의를 도출한다. 그리고, 향후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

과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전통 종교계와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과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둘째, 향후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의 방향성과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대순사상은 어떤 의

미를 가지는가?

본 연구는 FBO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를 체

계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종교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과 

활동을 비교한다.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와 3대 중

요사업 중 해외봉사사업을 중심으로, 그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3대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 해원상생

의 개념을 중심으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가치와 방향성 등을 살펴본

8) 이경원,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대순사상논총 20 (2009), pp.1-24.

9) 박영택, ｢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
안 연구｣, 대순사상논총 39 (2021),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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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향후 대순진리회와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의 국제개발협

력 방향의 의의와 과제를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관해서 본 연

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종교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

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동향과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대순진리회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

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향후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

업 추진의 방향성 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종단의 국제개

발협력의 의의를 대순사상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본다.

Ⅱ. 종교와 국제개발협력의 논의

1. 종교와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에는 다양한 주체가 포함될 수 있다. 먼저, 한국 정부 

등 OECD/DAC에 가입된 회원국의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개발금융기관과 다양한 국제기구는 다자성 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신앙기반조직(FBO) 

등 개발NGO10)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민간기업과 민간재단에서도 

10)《ODA Korea》, ｢주요 참여자｣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22/cat
egory01/L02_S01.jsp, 2023. 3. 25. 검색)에 따르면, 개발NGOs란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 문제에 관여하는 비정부 비영리기관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개발 NGOs
로는 옥스팜(Oxfam), 케어인터네셔널(Care International), 월드비전(World vision)
처럼 세계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국제개발 이슈와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
모 NGOs부터 규모가 영세한 NGO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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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공여 행위자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의 경향이자 현재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 정부(양자간 원조) 또는 국제기구(다자간 원조)를 통해 수행된다. 따

라서, FBO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과 같은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 또는 단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으로 이해된다. FBO는 개별 

종교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교육, 

보건, 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원될 수 있다. 이러한 FBO는 종교계

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학교 및 

병원 등 시설의 건립, 지역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의료진 파견 등에 

주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FBO는 개발도상국 내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 및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종교적 목표와 신앙 등을 통해서 개별 종교에서 중요

시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목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FBO가 

종교적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선교활동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또한, 수원국(recipient)인 개발도상

국의 주요 종교와의 차이로 인해 접근성의 제한뿐만 아니라 갈등이 발

생할 수 있어서, 이에 관한 고려가 중요할 수 있다.

FBO는 주로 종교단체, 종교관련 개발 NGO, 종교관련 기관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ODA와 유사하게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추진되는 사

례도 있다. 이를테면, 개신교에 기반을 둔 월드비전은 1990년대부터 

선진국의 주요 관련 단체들이 주도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재난

구호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불교계에서는 1995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및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불교국가인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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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결국, FBO는 개발도상국 지역사회

의 발전과 안정 등 주민의 삶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이 한정될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방안의 고려가 중요하다. 

FBO의 개발협력 관련 활동 참여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과 비

전을 토대로 사회적 발전과 인도주의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지원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FBO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

한 노력을 하고,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

회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FBO는 신앙과 윤리적 가

치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돕고,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FBO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 또는 기관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졌

다. 예를 들어, UNAIDS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구호, 지원, 개발사업 등

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11) 또

한, FBO는 특정 종교(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들이 신도의 

후원을 통해 조직되며, 설립동기와 설립 미션에 명확하게 종교적 내용

이 명시되어 있다고 나타난다. 이러한 FBO의 정의 및 개념을 살펴보

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신앙이 조직의 설립에 중요한 

동기가 되며, 동시에 조직의 활동에 일련의 지침이 된다는 것이다.12) 

그리고, “국제사회는 특정 종교 및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개발협

력 단체를 FBO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개발 NGO와 구분한다. 서구 공

여(供與)국과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FBO를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한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13)고 주장되기도 한다. 

한편,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종교의 의의를 살펴봤을 때, 사회문제의 

11) UNAIDS, “Partnership with Faith-based Organizations,” UNAIDS Strategic 
Framework (2009).

12) 이대웅 외, 같은 글, pp.35-36.

13) 박현준, 앞의 글,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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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

을 위해 종교가 행하는 복지서비스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해당사업

의 동기, 목적, 세부내용 등 어딘가에 종교성을 표방하는 사업주체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회복지 지향의 제반실천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한국사회의 복지 향상에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는 종교적 

목표와 가치의 구현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도 중요한 의의

를 지닌다. 이러한 종교적 가치와 목적은 종교가 수행하는 사회사업 

및 복지사업에 잘 드러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종교단체 그 자체

는 자선단체나 복지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종교의 의의가 인간존재를 

송두리째 구제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나 영혼을 구제하는 것

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생활 수준에서의 구제를 통해 건강하고 안

전한 생존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14)고 주장한다.

한국의 신종교는 최근 수년 동안 해외봉사와 국제개발협력 활동 등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신종교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신앙

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과 개

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종교인 대순진리회는 자체적으로 혹은 국제개발협력

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호

품 전달,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의료봉사단을 편성하여, 아프리카 지역

에서 의료진료 및 의약품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

력하고 있다. 이처럼 대순진리회는 해외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대순진

리회는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현

지 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봉사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봉사활동을 

14) 정지윤, ｢대순진리회의 사회사업 실천 방향성에 관한 연구: 대만 자제공덕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35 (2016),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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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을 통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문헌검토는 주로 FBO에 주목한 연구와 대순진리회와 관

련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FBO와 관련한 주요 연구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평화여성연합’과 같은 특정 FBO의 활동을 

평가하고 제언을 살펴본 연구가 존재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글로벌 거

버넌스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출현은 취

약계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FB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

명하고 있다. 글로벌 FBO로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은 가정연합에 기반

한 조직으로서 남북통일운동, 탈북자 후원, UN연계의 국제협력 활동 

및 평화운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초창기 설립 목적과 활동으

로 주목을 받은 것에 비해서 이후에는 큰 성과를 못 보여주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5)

다음으로 각 종교계 또는 해당 종교계의 FBO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협력과 대외 원조(지원) 등을 다룬 연구이다. 한국의 전통종교를 중심

으로 개별 종교계의 FBO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됐다. 먼저 개신교의 FBO가 중심이된 연구이다. 한국 개

신교회를 중심으로 FBO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와 ODA의 활성화를 논

의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원조 활성화와 개선에 있어, FBO를 적극

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질적 고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공공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FBO가 국제개발협력 등 

원조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선교와 포교 등 종교의 외면적 확대보다 사

회의 발전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종교의 역할

15) 남인석,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의 FBO 활동에 대한 연구: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중
심으로｣, 평화NGO연구 2 (2022),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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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직접적인 선ㆍ포교 

방식에 부수되는 원조의 형태보다는 대상 지역의 개발을 우선 지원하

는 원조 방식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6)

다음으로 불교계를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다. 불교계의 FBO는 적극

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등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활동과 역사

에 비해서 학술적 논의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에, 소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불교계의 국제개발협력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촉진되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의 빈곤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불교의 ‘연기관’에 입각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불교계의 국제개발협력이 불

교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불교계의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먼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발전과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불교계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불교계의 국제개발협력 전망과 과

제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문제해결과 공

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국제재난구호활동의 지원체계를 구축

하고, 불교계 국제개발협력과 NGO단체의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7)

그리고 ‘성 이시돌 목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의 개념을 통해 가톨릭교회 선교를 설명한 연구

에 따르면, 선교지역에서 공유가치창출에 기반한 경영과 가톨릭교회가 

선교를 접목하여 운영할시에, 안정적인 선교가 가능하고 현지 주민에

게도 유의미한 혜택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유가치창출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대

안이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18)

16) 박현준, 앞의 글, pp.261-291.

17) 권경임,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정토학연구 20 (2013), pp.30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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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순진리회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대순진

리회의 사회사업 실천 방향성을 대만의 사례(자제공덕회)와 비교분석

한 연구에서는 대순진리회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종교의 의미와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순진리회의 3대

사업은 제이의적(第二義的)으로 인식되는 반면, 대만의 자제공덕회는 

사회적 활동과 사업을 제일의적(第一義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는 자제공덕회의 사회활동이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시되고 있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9)

한편, 대순진리회를 중심으로 대북지원과 통일을 주제로 살펴본 연

구가 존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국제개발협력보다 대순진

리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대북지원의 방안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통일을 고려한 대순진

리회의 3대 중요사업 추진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으며, 정신

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

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

산 준비, 접경지역과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

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20)

이와 같이,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BO 그 자체에 

주목하거나 대순진리회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존

재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순진리회 또는 대진국제자원봉사

단의 FBO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과 해외 지원 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순진리

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학술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국내 연구에서는 개신교의 

18) 이효석, ｢공유가치창출 (CVS) 을 통한 가톨릭교회 선교: 성 이시돌 목장 사례｣, 윤
리경영연구 16 (2016), pp.1-9.

19) 정지윤, 앞의 글.

20) 박영택,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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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대순진리회의 그간 활동

과 성과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학술적 고찰이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순진리회와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의 

해외 활동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대순사상에서 중요하게 논

의되는 개념과 연계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Ⅲ. 우리나라 종교계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 비교

1. 개신교

국내 FBO 중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이상으로, 매

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FBO의 비중이 높은 이

유는 기독교의 종교적 교리에서 중요시되는 것처럼 약자와 빈민을 돌

보는 것이 중요한 책무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이 근대화를 경험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선교사들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수 있

다.21) 이러한 배경은 국내 FBO에서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한국선교연

구원(KRIM)은 2020년부터 공동으로 관련 통계 내용을 조사 및 보고

하고 있다. 한국선교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69개국을 대상으

로 약 22,204명의 장기 선교사, 482명의 단기 선교사 그리고 한국의 

선교단체가 파송한 외국 국적의 국제 선교사 등 910명이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가 보유한 인적 역량도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기독교를 배경으로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단체들은 월드비전, 굿

21) 이대웅 외, 같은 글,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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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 기아대책 등 우리사회에 비교적 잘 알려진 조직들이다. 특

히, 월드비전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글로벌 국

제구호개발 NGO로써, 지역의 가난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한국월드비전은 2022년 월드비전 국제 상

임이사국으로 승인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과 내용을 살펴본다. 이는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지역개발사업

ㆍ지역개발사업(Area Development Project)이란 변화를 가져오

는 개발사업으로 구성

ㆍ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복지에 초점을 

두는 사업으로, 아동의 생존과 성장, 보건위생, 기초교육과 영
적ㆍ정서적 성장, 아동이 속한 가정의 생계유지, 지역사회의 
학대와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긴급구호사업
ㆍ전세계 각지의 재난에 대응을 목적으로, 재난경감, 긴급구호, 

재건복구의 3대 사업으로 구성

아동옹호사업

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빈곤, 인권, 평화, 문화 다양성 등 지구 공

동의 가치를 배움으로 성숙한 세계시민을 양성

ㆍ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적인 삶과 행복을 누리고 풍성

한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책
임감 있고 성숙한 세계시민을 양성

<표 1> 개신교계(월드비전)의 주요사업

출처: 월드비전(worldvision.or.kr)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한국월드비전은 2022년 3,1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으며, 그중 

2,062억원을 해외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개발협

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입은 대부분 후원금(약 81.8%)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정부보조금과 기타 수입이 각각 4.7%, 3.8% 수준이다. 

한국월드비전이 추진하는 사업은 개발도상국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기본적인 문해력 향상과 수학 등 교과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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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역량 강화 및 학습환경과 교육자료 개발에도 지원하고 있다. 그

리고, 식수위생과 보건영양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

로 인프라를 개선하였다. 또한, 소득증대와 아동보호를 통해서, 아동

의 권리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표 2>).

구분 규모(단위: 원)

해외사업

자립마을지원사업 59,289,214,228

교육사업 5,071,207,714

농업 및 식량안보사업 4,206,919,614

소득증대사업 5,682,794,993

긴급구호 및 재난대응사업 6,141,581,464

식수위생사업 4,202,350,662

보건영양사업 9,082,184,083

해외위기지원 및 관리사업 884,344,010

국제사업분담금 22,955,730,932

아동보호사업 1,231,403,822

선물후원 705,417,780

GIK(물품지원) 71,423,153,471

기타사업(사업개발비 및 지원비용) 15,354,093,800

옹호사업

세계시민교육 212,062,671

캠페인, 정책포럼, 콘텐츠 개발 626,086,228

기타사업(사업개발비 및 지원비용) 814,581,655

<표 2> 개신교계(월드비전)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활동(2022년 기준)

출처: 월드비전(worldvision.or.kr)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다음으로,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NGO로서, 아동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

하고 있는 조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행’을 목표로 인종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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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그리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외된 아동의 빈곤과 억압의 극복을 

주요 가치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1996년 UN경제사회이

사회로부터 NGO 최상위 지위 포괄적 협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2007

년에는 UN MDGs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기여로 공헌을 수상하기도 

했다. 굿네이버스는 국외 사업과 국내사업을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국외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교육보호, 보건의료, 식수위생, 소득증

대, 아동권리옹호, 인도적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

역개발사업은 통합적 그리고 전문적 차원의 접근과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주요 활동

교육보호

ㆍ빈곤, 아동노동, 차별 등으로 소외되는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

ㆍ(교육 접근성 향상)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교육 시설
을 지원하고 교육 기자재, 학비ㆍ장학금을 제공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

ㆍ(양질의 교육 보장) 교사 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 문해 능력 및 
산술 능력 배양과 젠더(Gender), 직업교육훈련 등 발달과정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원을 통해 교육 서비
스의 질을 향상

ㆍ(교육권 인식 강화) 교육권 옹호 캠페인 진행, 자치활동 지원, 학
부모 및 지역주민의 평생 교육 개발ㆍ운영을 통해 아동 교육권
에 대한 부모, 공동체의 인식을 증진

보건의료

ㆍ열악한 보건위생환경과 기초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재로 건강한 삶
을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에 전문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여 
예방 가능한 질병을 예방하고 아동과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생명
을 보호

ㆍ(보건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보건소 등의 의료시설을 
건축 및 개보수, 의료물품과 기자재를 지원해 개선된 의료 서비
스를 제공

ㆍ(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 향상)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원
을 양성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보건 인식개선에 힘쓰고, 안전한 
출산 지원

<표 3> 개신교계(굿네이버스)의 주요 해외봉사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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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굿네이버스(https://www.goodneighbors.kr)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2. 불교

불교계의 국제개발협력이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제3세계 국가로 확

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불교계의 국제개발협력이 다른 종교에 비해 크

ㆍ(질병 예방 및 영양 개선) 영양식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소외열대질환, 말라리아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의 건강을 돌봄

식수위생

ㆍ깨끗한 식수와 안전한 위생시설 및 교육을 통해 아동과 지역주민
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ㆍ(식수 위생시설 접근성 강화) 식수 및 위생시설 설치 및 보수, 아
동과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

ㆍ(위생행동 개선) 손 씻기 등 올바른 개인위생 습관 형성을 통해 
질병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도록 지원

ㆍ(지역주민 식수 위생 시설 관리 역량강화) 지역주민들이 주도적
으로 식수 위생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조직하여 역
량 강화

소득증대

ㆍ주민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득증대 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적
인 농업을 확산하여 지역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ㆍ(지역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 소득증대그룹 및 협동조합을 중심
으로 물자, 인프라 및 경제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 주민들의 다
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의 경제
적 역량을 강화

ㆍ농촌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친환경적인 농업 기술을 지원하고 재
생에너지를 활용한 인프라를 지원하여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농업 생산량을 높여 주민들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

ㆍ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

아동권리옹호

ㆍ사회 계층 중 가장 취약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식을 증진
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진행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인식 개선, 지역/중앙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사
회변화를 촉구하여 아동보호 및 권리 신장

인도적
지원

ㆍ자연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에게 긴급구호와 재건복구 
활동을 진행해 일상의 회복을 지원

ㆍ재난위험경감사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힘을 키
우도록 도우며, 분쟁지역, 취약 국가 난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지
원하는 난민 지원사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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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불교계의 국제개발협력

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불교계에서 최초의 국제개발협력은 1991

년 인도에서 ‘한국JTS’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로 불교계 국제개발

협력 관련 활동단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JTS,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 등 약 20개 단체가 불교계 대표적인 국제개

발NGO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네팔,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

아 등 불교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22)

특히,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다양한 해외봉사 및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보인다. 2005년 스리랑카 피해복구 자원봉사 및 파키스

탄 지진 의료구호활동 이후, 매년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해외봉사활동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해외원조를 관리하는 민간단체인 KCOC와 연계하여 

2014년에는 ‘인도적 지원 민간협력사업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으며, 

2015년에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불교계 FBO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

하기 위한 일환일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불교계 FBO가 추진하는 

지원사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규범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표 4>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권경임,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정토학연구 20 (2013), 
pp.307-348.

구분 주요 활동

2005년
ㆍ스리랑카 피해복구 자원봉사
ㆍ파키스탄 지진 피해자 의료구호활동

2010년 ㆍ아이티대참사 긴급재난구호봉사대 파견

2011년 ㆍ라오스 비엔티안 유치원 설립 지원

<표 4> 불교계의 주요 해외봉사 및 국제개발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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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불교계의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를

테면, 몽골과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먼저, 

몽골의 사례는 이동 게르도서관이 대표적이다. 2014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의 게

2012년 ㆍ태국 홍수피해지역 긴급재난구호봉사대 파견, 불교문화순례(라오스)

2013년

ㆍ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위과정 CEO 7기 원우회 라오스 드림센터 
유치원 방문

ㆍ몽골,라오스 민간단체해외봉사단원 파견
ㆍ동국참사람봉사단 동참3기 몽골드림센터 하계해외봉사 파견
ㆍ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지역 조계종긴급재난구호봉사대 파견

2014년

ㆍ라오스 저소득층 백내장환자 무료개안수술
ㆍ몽골 CHRD(몽골 인권개발센터) MOU체결
ㆍKCOC 인도적지원 민간협력사업 약정체결
ㆍ국내ㆍ외 장애인ㆍ난치병어린이 지원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
ㆍ기후변화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한국 준비위원회 발족

2015년
ㆍ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위과정 CEO 7기 원우회 라오스 드림센터 

유치원 방문
ㆍ몽골,라오스 민간단체해외봉사단원 파견 2명

2016년

ㆍ2015 국제개발협력사업 연간보고서 발간
ㆍ2016 NGO봉사단원 라오스 파견
ㆍ미얀마 홍수피해지역 긴급구호단 파견 및 구호물품 배분
ㆍ몽골 바양주르흐구청과 ‘붓다트리 이동게르도서관 사업’ MOU 체결
ㆍ미얀마 붓다트리 다목적대피소 겸 초등학교 준공 기념행사

2017년

ㆍ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자금지원사업 ‘라오스 국립아동병원 환아
치료지원사업’ 선정

ㆍKCOC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약정 체결
ㆍKOICA 인도적지원사업 ‘미얀마 마을 재난대비인프라 구축 및 주민 

재난대응력 강화사업’ 진행
ㆍ네팔 홍수피해지역 긴급구호단 파견 및 구호물품 배분

2019년
ㆍ네팔 다목적 대피소 준공식
ㆍ국제개발협력사업 기획포럼 개최 ‘재난위험경감사업 현재와 미래’

2020년 ㆍ라오스 교육체육부 MOU 체결식

2021년 ㆍ미얀마 재난위험경감 사업 성과보고회

2022년
ㆍUN WFP 방문
ㆍ라오스 난치병 아동 호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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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촌 밀집지역에 위치한 이동게르도서관은 국내 상황에 비해 매우 열

악한 환경에 놓인 해외 빈곤지역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

공하고자 설립되었다. 게르촌에서는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모여 사

회성을 기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곳에

서는 오전에는 놀이공간으로, 방과후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동게르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한글, 영어, 

수학, 미술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1>). 

또한, 요리교실, 진로체험활동, 댄스 교실 등의 문화 프로그램과 불우

이웃돕기, 유소년 축구단, 기념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 몽골이동게르도서관 지원

출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라오스 현지 아이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제 배분 및 난치병 아동 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라오스지부를 설

립한 뒤 국립아동병원과 MOU를 맺어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 환아

들의 치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의료 및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및 환경을 조성

하며, 일회성 사업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환아ㆍ환아 가족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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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ㆍ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 조속히 일

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비위

생적인 생활환경, 아동 영양 부족 현상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라

오스 현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2>).

<그림 2> 라오스 국립아동병원 난치병 아동 치료 지원사업

출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다음은 미얀마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다(<그림 3>). 미얀마

는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이 자주 발생한다. 2014년부

터 현재까지 코이카(KOICA)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은 

미얀마 에야와디주 내 홍수 피해에 취약한 지역에서 재난위험경감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대피소, 다리, 도로 등 대

피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을 및 학교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 교

육을 하고, 모의 훈련의 진행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재난 대응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조기 경보를 위해 라디오, 확성기, 구명조끼, 

응급처치 키트 등의 물품도 배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역

량을 강화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차후에는 지역사회가 스스

로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 위험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하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위험경감 활동은 지역주민 스스

로가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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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얀마의 대내외적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림 3> 미얀마 지역사회 기반 재난위험경감사업 지원

출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출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연도 주요 봉사내용

2005년
ㆍ스리랑카 칼루타라지역 ‘쓰나미’ 지진해일 피해 구호활동 (1/11~1/24)
ㆍ대한불교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 발대(5/19)
ㆍ파키스탄 발라코드지역 지진피해 구호활동(10/14~10/29)

2006년
ㆍ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진피해 구호활동(6/8~6/18)

강원도 평창, 인제지역 집중호우지역 구호활동 (7/17~7/26)

2010년
ㆍ아이티 포르토프랭스지역 지진피해 구호활동(1/30~2/13)

충남 서산, 태안지역 태풍 ‘곤파스’ 피해 구호활동 (9/2~9/3)

2011년

ㆍ일본 도쿄, 센다이 ‘지진쓰나미’ 피해지역 구호활동 (3/15ㆍ3/20)
동두천 자재암, 방배동 우면산 집중호우지역 구호활동 (7/28~7/29)
태국 톰부리지역 홍수피해 구호활동(1/31~11/4)
태국 아유타야지역 홍수피해 구호활동(11/18~11/22)

2012년
ㆍ태국 아유타야지역 홍수피해 구호활동(1/2~1/8)

소방방재청 MOU 체결 (3/29)

2013년 ㆍ필리핀 태풍 하예인 구호활동(11/12~11/25)

2015년 ㆍ네팔지진 긴급구호 기금전달식

2018년 ㆍ라오스 홍수피해 긴급구호 지원

2019년 ㆍ미얀마 DRR사업 지원

2021년 ㆍ미얀마 재난위험경감사업 성과보고회

<표 5> 대한불교조계종의 해외 긴급재난구호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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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불교

다음으로 대표적인 신종교인 원불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원불교

도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구호 및 복지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해외 23개국에 진출하는 등 세계의 종교로 성장하고 있다. 특

히, 원불교의 3대 사업목표 중 하나인 자선(慈善)은 교단의 대표적인 

봉공(奉公)활동이다. 그리고, 세계봉공재단을 통해, 해외를 중심으로 

긴급구호, 인재양성, 국제협력, 생활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불교의 구체적인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은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출처: 원불교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원불교는 2012년 원불교의 국제개

발협력이 무엇이며, 그 성과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불교 국제보

구분 주요 사업 내용

인도적지원사업(국내외 

긴급구호 사업)

. 2015 네팔 지진 긴급구호

. 2015 미얀마 홍수피해 성금전달

. 2018 라오스 댐 유실 긴급구호

. 2018 인도네시아 지진 긴급구호

. 2019 강원도 고성 산불 이재민 구호활동

공모배분사업

. 2016 해원상생 치유화합을 위한 지원사업

. 2017 네팔 포카라 지하수 관정사업

. 2017 아프리카 까풍아지역 식수 개발사업

. 국내 소외계층 물품 배분사업 (매년)

인재양성사업
. 봉공연구회 (매월)
. 봉공학술대회 (매년 10월)
. 2019 광주전남교구 호송아리 해외봉공활동

국제협력사업

. 2017 베트남 타이응웬 의료봉사

. 2018 로힝야 난민 심리지원사업

. 2018 라오스 아타퓨주 학교건립 지원사업

. 2019 인도 라다크 선센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2019 인도네시아 팔루 8개지역 관정사업 및 물품
지원사업

<표 6> 원불교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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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봉공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행사에서는 KOICA 전문가의 강

의와 국제개발협력 참여기업, 타종교계, 민간원조협의체 등의 참여를 

통해, 교단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23) 또한, 원광대학교를 통해 국제개발ㆍ글로벌 NGO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교단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 3월부터 

ODA연관 산업에 교내 학생의 진출 및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ㆍ글로

벌 NGO 활동가 양성과정’은 실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추후 전문 

인재들이 지속해서 양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적극적으

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3년 

원불교는 국제개발협력협의회(KCOC)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자를 돕기위해 3억원의 성금전달뿐만 아니라, 현지 

지원 및 재건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을 밝힌 바 있다.24) 

상기에 소개된 기독교계, 불교계, 그리고 신종교인 원불교 이외에도 

천주교의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 있다. 해당 조직도 상기 FBO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발전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인종

과 종교 그리고 이념을 초월한 활동을 수행하며 세계의 소외된 이들

을 지원하고 있다. ‘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162개 카리타스 

회원기구가 협력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업의 구성과 지원

이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즉, 전 세계 대륙 및 국가 단위

별로 파트너 기구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를테면, 2022년 기준 아시아 지역에서는 네팔(네팔 카리타스/네팔 나

보다야 학교), 미얀마(미얀마 카리타스), 방글라데시(방글라데시 카리

타스), 태국(태국 카리타스/태국가톨린난민위원회) 등이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5)

23) 채일연, ｢국제개발협력 돈만으로는 안돼｣,《원불교신문》 2012. 2. 10.

24) 조현, ｢원불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 3억원 성금｣,《원불교신문》 
2023. 2. 17.

25)《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해외사업｣ (https://www.caritas.or.kr/business/overs
eas/cooperation/status, 2023. 3. 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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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과제와 전망

1. 대순진리회의 대외활동

전통적인 종교와 마찬가지로 대순진리회도 적극적인 해외 봉사활동

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서 의료, 교육, 재난구호 등 다양한 부문에

서 지원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순진리회는 지역주민들과 교류하

며, 교육, 문화교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

한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호이해와 조화를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삶

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봉사는 대순진리회의 

또 다른 대표적인 봉사 분야다. 이들은 지역의 병원, 의료센터 등에서 

의료진을 구성하여 의료진료 및 진료 기회를 제공하며, 불안정한 지역

에서는 의료진을 파견하여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순

진리회는 재난구호활동도 전개해 왔다.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재해 

발생 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식량, 의약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며, 

재해 발생 후 지역사회의 재건과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큰 역할

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는 지원을 수행

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 중 구호자선사업을 수행하기위한 핵

심조직으로 대진국제자원봉사단(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DIVA)를 들 수 있다. 2013년에 설립된 이후, 명실상

부한 국제개발NGO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DIVA는 해원상

생과 보은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종단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DIVA의 사회적 역

할과 책무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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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상생의 실천’이라는 상제님의 가르침

에 따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여주시 

자원봉사 인프라 형성과 새로운 자원봉사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구호자선사업은 이재민구호, 불우이웃돕기(고

아, 병자, 노약자, 빈민) 등의 구제사업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인은 소외당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자혜(慈惠)를 배

풀고 구호자선에 힘써 재활의 기쁨을 심어 주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활동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역사

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26)

이러한 DIVA의 활동은 2013년에 공식적으로 체계화되었으나, 그 

역사는 비교적 오래되었다. 대순진리회가 추진하고 있는 종단의 3대 

사업은 197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대순학생회를 중심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1980년에 들어서면서 청송청년회 및 청

송부인회 그리고 1985년에는 이를 대순청년회로 변경하면서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실질적인 해외봉사활동 은 2000년

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DIVA가 2013년 8월 발

족함으로써, 종단의 해외봉사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한 체계가 구성되었다. 아래 <표 7>에서 관련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할 수 있다.

26)《대진국제자원봉사단》, ｢DIVA소개｣ (http://www.idiva.or.kr/bbs/content.php?co_i
d=0101, 2023. 3. 25. 검색).

연도 주요 봉사내용

2008년 이전 ㆍ3대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

2008년 ㆍ국내에 한정되었던 봉사활동의 영역을 해외로 확장

2013년
ㆍ청년회, 부녀회, 그리고 문화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원봉사단

이 공식적으로 발족

2015년 ㆍ제1기 베트남 해외봉사활동 수행

<표 7>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의 역사적 발전과 주요 활동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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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진국제자원봉사단(http://www.idiva.or.kr)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대순진리회는 구호자선사업을 더욱 넓히고 체계적으로 펴나가기 위

해, 2013년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의 구성하였으며, 이는 대순진리회의 

구호자선사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전문기술을 보유한 신도들의 참여로 주거시설의 개선과 농경기술을 

활용한 경작 유도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

여하였다.27) 보다 구체적으로, 종단은 DIVA를 통해서 다양한 해외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거, 후원, 의료, 교육 등의 사업과 문

화교류 활동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다. 아래 <표 8>에서 나

타나는 것처럼 세부사업별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이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7) 대순진리회 교무부, ｢포교보다는 포덕이 먼저여야 한다: 한국 대순진리회의 공익자
선사업과 실천｣, 대순회보 165 (2015).

2016년
ㆍ제2기 베트남 의료 및 문화봉사활동 수행(6월)
ㆍ제3기 베트남 태풍 수해지역 ‘광빈성 구호물품 지원 및 문화봉사’

활동 수행(11월)

2012년
ㆍ베트남 ‘타이응웬성 의료, 교육, 문화봉사 활동 수행
ㆍ베트남 ‘한/베 우호협회와 MOU체결’

2018년
ㆍ베트남 응웬짜이대학(Nguyen Trai)에 대진 한국어 교육원 개원
ㆍ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NGO 활동 승인 허가서 수여
ㆍ베트남 빈옌(Vinh Yên) 중학교 기공식 및 장학금 전달

2019년

ㆍ베트남 타이응웬성 경제경영대학(TUEBA)에 ‘대진 한국어 교육원’ 
개원

ㆍNGO 교육환경개선사업 ‘베트남 빙옌 중학교 준공식’
ㆍDIVA & 분당제생병원 베트남 의료봉사
ㆍ대진-베트남 타이응웬성 경제경영대학(TUEBA) 한국어 교육원 장

학금 전달
ㆍ베트남 NGO 활동허가서 3년 연장 승인

2020년 ㆍ몽골 노동 사회복지부 한국센터 마스크 5천 장 기증(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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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의 주요 내용

주거사업

ㆍ베트남 고엽제 피해가정과 고아원에 
문화의집을 지어 지역의 소외계층가
정과 열악한 기관에 생활환경을 개
선하고 삶의질 향상을 지원

후원사업

ㆍ베트남 고엽제 피해가정을 대상으로 
정기후원, 의료 환경이 열악한 보건
소에 의료기기와 의약품 지원, 장애
아동 학교와 양로원에 학용품 및 휠
체어, 대학교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ㆍ재해, 재난 국가를 방문하여 구호품
을 직접 전달하며 재난민 지원

의료사업

ㆍ대진의료재단 분당 제생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년 1회 이상 저소득 국
가로 의료봉사 및 의약물품 등을 전
달

ㆍ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
민들에게 의료봉사활동를 지원

ㆍ다양한 건강검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

교육사업

ㆍ의료취약지구인 베트남 타이응웬성 
프루엉군 특장면 면사무소 직원과 
마을주민, 공업대학교 교수 및 학생
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삼각건 사용법 등)을 실
시

문화교류

ㆍ베트남의 이질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한ㆍ베 우호협회와 MOU체결’, 장애
아동학교, 고아원, 양로원, 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그들과의 공감대 형
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풍선아트, 
타투, 네일아트, 단막극, 액자만들기) 
제공하며 문화교류를 수행

<표 8>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의 주요 활동 및 사업

출처: 대진국제자원봉사단(http://www.idiva.or.kr)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132 대순사상논총 제45집 / 연구논문

<표 9>에서는 DIVA의 주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DIVA

의 해외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식생활개선, 복지문화개선 및 문화교류 

등 국내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8년~2021년 간 추진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해외사업에 더 중점

적인 것을 알 수 있다. DIVA는 특히,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및 의료 환경의 개선, 지역개발협력, 긴급구호 등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 이 중에서 비중이 큰 사업은 지역개발협력과 교육환

경개선 등과 관련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ODA와도 큰 연관성이 있어서, 연계

의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분 국내사업 해외사업

2021년

ㆍ주거환경개선(39백만원)

ㆍ식생활환경개선(257백만원) 

ㆍ복지문화개선(24백만원)

ㆍ지역사회복지(67백만원)

ㆍ베트남

ㆍ교육환경개선(110백만원)

ㆍ지역개발협력(241백만원)

ㆍ의료환경개선(86백만원)

ㆍ긴급구호지원(13백만원)

2020년

ㆍ주거환경개선(32백만원)

ㆍ식생활환경개선(199백만원) 

ㆍ복지문화개선(15백만원))

ㆍ지역사회복지(156백만원)

ㆍ베트남

ㆍ교육환경개선(135백만원)

ㆍ지역개발협력(97백만원)

ㆍ의료환경개선(-)

ㆍ소외계층생활환경개선(52백만원)

2019년

ㆍ주거환경개선(125백만원)

ㆍ식생활환경개선(104백만원) 

ㆍ복지문화개선(21백만원))

ㆍ지역사회복지(79백만원)

ㆍ베트남

ㆍ교육환경개선(329백만원)

ㆍ지역개발협력(119백만원)

ㆍ의료환경개선(14백만원)

ㆍ국제교류비(4백만원, 캄보디아 등)

2018년
ㆍ소외계층 재활(344백만원)

ㆍ지역사회 복지(77백만원)

ㆍ베트남(452백만원)

ㆍ몽골(7백만원)

ㆍ기타 국제교류(3백만원)

<표 9> 대진국제자원봉사단 활동의 주요 성과

출처: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와 역할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박건우 133

2. DIVA의 해외봉사 및 국제개발협력활동 평가

상기 내용에서도 제시된바, 대순진리회와 DIVA의 사례도 국내 전

통종교계의 FBO처럼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을 추진해온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비해서 대순진리회의 경우 상대

적으로 사업 및 활동 양상이 아직 소수이며, 사업 내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종교계의 FBO가 

추진해왔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특징을 알 수 있

다. 이는 <표 10>에서 정리된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이 구호자

선,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구분 내용

구호자선사업

ㆍ아프리카 케냐 및 에티오피아에서 우물파기, 구호품 전달 등 해외
구호자선사업을 진행(2009)

ㆍ대진국제자원봉사단(DIVA)을 발족하여 다음 해에 사단법인으로 
등록(2013)

사회복지사업

ㆍ‘해외의료 봉사단’을 발족하여 키르키즈스탄의 고려인 동포 및 현
지인에게 의료봉사(2015)

ㆍ베트남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지인에
게 의료장비 기부 및 의료봉사 활동을 수행

교육사업

ㆍ중국 하얼빈, 쑤저우에 두 개의 캠퍼스를 조성하여 2006년부터 
중국유학을 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구축(2006~)

ㆍ중국 서안 및 무한 지역에도 두 개의 캠퍼스를 추가로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력

<표 10>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해외사업 중심)

출처: 대진국제자원봉사단(DIVA)의 내용을 저자 재구성

DIVA가 2021년에 실시한 해외 주거환경개선사업(‘상생의 집’ 건축)

은 신체적 장애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가구의 생활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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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편안한 집이라는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보금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021년에만 총 14가구가 포함

되었으며,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된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시작한 ‘상생의 집’ 건축은 

2021년 벌써 22채를 완공하였습니다. 상생의 집 건축은 모두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지역 내 주민이 소외계층 이웃

을 위해 직접 집을 지어주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까지 되는 지

역 개발 협력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새집을 짓는 동안 갈 곳 

없는 이웃이 쉴 수 있도록 자기 집 한 편을 내어주며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28)

불교계의 국제개발협력은 비교적 타 종교에 비해서 늦게 추진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순진리회와 같은 신종교가 향후 해외봉

사사업 등을 활용해 국제개발협력에도 참여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29) 한편, 대순진리회의 해원상

생의 인존사상은 “우리 대순진리의 인존사상이 바로 평화사상이다. 인

류의 평화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여 인보상조(隣保相助)의 미덕으로 

밉고 고움이 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道)의 무한대한 진리

에 있음을 이해하라. 가정화목ㆍ사회화합ㆍ인류화평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것이 대순진리이다.”고 대순지침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순진리회가 3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30)

28) 대진국제자원봉사단, ｢연차보고서｣, (2021), p.12.

29) 권경임,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의 전망과 과제: 종교기반 개발 NGO (FBO)를 중심
으로｣, 국제사회복지학 6-2 (2016).

30) 박영택,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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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존사상 유엔헌장 서문

인류평화 원리

이해와 사랑 전쟁의 불행 방지, 인권과 인간존엄 가치

인보상조의 미덕 의무에 대한 존중 유지

밉고 고움 없는 너그러움 남녀/ 대소 각국의 평등권

도의 무한대한 진리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 촉진

세계평화 실천

가정화목 관용실천, 상호 간 평화 존중

사회화합 공동이익 외 무력사용 금지

인류화평 평화와 안전 위한 협력

<표 11> 해원상생의 인존사상과 UN헌장의 비교

출처: 박영택, 앞의 글.

대순진리회와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의 활동이 해외구호 또는 봉사활동

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에서 이해되는 것이 중

요하다. 국제개발협력의 일부로서 시작된 해외봉사활동은 순수한 봉사

활동에서 확대되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

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이는 많은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

다.31)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활동은 개별 특성에 기반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종단의 3대 사업은 구

호자선사업,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교

육사업은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한국정

부가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분야 중 하나는 교육부문 ODA로써,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 한국의 발전경험뿐만 아니라 ICT교

육, 초등 및 중고등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강점을 인정받고 있

다. 대순진리회는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캠퍼스를 구축하여 유학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 또는 

31) 권상철, ｢해외봉사활동의 양면성과 도전: 봉사여행과 개발봉사 사이｣, 한국지리학
회지 7-3 (2018), 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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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 등과 협력 및 파트너십의 체결을 통해, 체계적이고 양질의 활동

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시기
해외원조/국제개발협력 해외봉사활동

주류 담론 주요 전략/목표 영향 패러다임 주요 내용/사건

1960년대 근대화
산업화, 

경제 성장
박애와 봉사

기술 지원, 지식 

이전

1970년대
기초수요, 

참여 

수출지향, 

성장파급 

개발도상국 

주민 참여,

상호학습 

유엔 봉사단 창립

1980년대
제도와 시장, 

참여적 개발 

NGO, 시민사회,

거버넌스

시민 의식 

강화를

위한 봉사

상향식 개발 

강조에 따라

봉사의 역할 중시

1990년대

자유무역, 

시장 기반 

발전 

결과지향 원조,

새천년개발목표

세계 시민, 

사회정의, 

개인-공동체 

건설 강화

개인 책무와 시민 

의식 강조,

청년봉사 대중화

2000년대
민관협력, 

민영화

긴축, 원조 

감소, 공정무역 

발전, 

공헌 봉사

UN 봉사활동의 

가치 보고서

<표 12> 해외원조/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활동의 계보

출처: 권상철, ｢해외봉사활동의 양면성과 도전: 봉사여행과 개발봉사 사이｣, 한국지리

학회지 7-3 (2018), p.418.

하지만, 동시에 대순진리회가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종교적 신념과 관련한 활동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즉, 선교 및 종교적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순진리회는 

선교의 목적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

념과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개발NGO 또는 FBO는 인도주

의적 목적자체를 최우선으로 지원 대상의 빈곤퇴치 및 복원을 위해서 

수원국의 수혜 대상자의 요구를 잘 인식한다. 하지만, 선교가 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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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여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종

단이 목표하는 내용이 강조될 수 있어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일련의 

수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현실사

회에서 다수로 목격되지는 않지만, 일부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순진리회와 DIVA는 비포교의 원칙을 통해서 국

제개발협력과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이 확장되고 지속

되는 과정에서 종단의 초기 목표와 실천이 부합됨으로써, 보다 의미있

는 종교적ㆍ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 NGO 선교단체(선교NGO)

ㆍ수요자의 요구 ㆍ공급자의 요구

ㆍ인도적 자비와 나눔 ㆍ선교, 종교적 확산

ㆍ공식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 일치
ㆍ궁극적인 목적(Hiden Aims)과 공식적 

목적의 불일치

ㆍ인도주의적 목적자체가 최우선 ㆍ인도적NGO활동은 결국수단이 됨

ㆍ가난과 빈곤의 퇴치, 공동체복원
ㆍ최종적으로 교회나 신도를 만들고 확

장하는 것

ㆍ평화와 인도적 정신의 확대 ㆍ문화적파괴, 종교적공격의 확대

ㆍ현지문화의 적응 ㆍ현지문화의 개조

ㆍ자립적 전통공동체의 회복 ㆍ자원수탈적인 자본주의의 확대

<표 13> 일반NGO와 선교단체와의 차이

출처: 유정길, ｢한국 종교기반NGO 국제활동의 대안적 모델｣, 제21차 ODA 월례토크 
(서울: ODA Watch, 2009), p.8.

기독교와 불교계 FBO에서 나타난 국제개발협력사업과 대순진리회

와 DIVA에서 나타난 사업은 큰 틀에서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1991년 한국JTS의 인도 지원 이후, 로터스월드, 더프

라미스, 지구촌공생회 등 다양한 불교관련 단체들이 아시아의 불교국

가(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인도, 캄보디아 등)를 중심으로 지원을 수

행해왔으며, 아프리카 등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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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의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는 각각 약 40만명 이상으로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계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등으로 국제개발협력과 선교 간의 이

중적 목적으로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32) 따라서, 신종교로서 대순진

리회는 이러한 불신을 최소화하고 해원상생에 근거한 국제개발협력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은 다음의 2가지 측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째는 포교보다는 포덕을 지향하며, 둘째는 

도인의 성금을 통해 사업의 거의 전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대순

진리회는 공익자선사업을 3대 중요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포

교를 목표로 삼지 않고 포덕을 지향하고, 자금 조달은 도인들의 성금

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39년간 약 8,000억원 이상의 성금이 사

용됨으로써, 이러한 노력은 대순진리회가 한국의 종교 중 사회 기여도

가 높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원래 종교는 포교를 통해 자기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그 근

본 속성입니다. 하지만 공익자선사업이 진정한 공익이 되기 위

해서는 포교라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자

선을 행할 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대순진리회는 3대 중요사업을 할 때, 사업 성과를 외부

에 잘 알리지 않고 포교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3대 중요사업

이 바로 수행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순진리회의 공

익사업이 대순진리회의 포교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

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순진리회는 그것을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교라는 말보다 포덕(布德)이라

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종교와 공익사업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가 취해야 할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종교는 포교에 앞서 포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확

고한 입장입니다. 둘째, 공익자선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금이 

필요한 법입니다. 문제는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하는 것

32) 권경임,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의 전망과 과제: 종교기반 개발 NGO (FBO)를 중심
으로｣, 국제사회복지학 6-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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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대순진리회의 경우는 3대 중요사업에 드는 비용의 거의 

전부가 도인들의 내는 성금입니다. 대순진리회 도인들은 한 달

에 한 번씩 도장에 10만원 이하의 성금을 냅니다. 그러면 본부

도장에서는 그 성금의 70% 이상을 3대 중요사업 예산에 편성

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은 종단 설립자이셨던 박우당 도전님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975년부터 2013년까지 39년간 

총 누적액 8000여 억 원이 넘는 성금이 공익 자선 사업에 사용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산술적 합계이며 실제 그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면 더욱 커집니다.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

사업에 드는 비용의 거의 전부가 많은 도인들의 십시일반의 성

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 한국에서 흔한 일은 아닙

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대순진리회는 한국의 종교 중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어쩌면 현대 한국사회에서 순수 

자력으로 공익자선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종교가 

아닐까 합니다.33)

3. 대순사상을 통한 종단의 국제개발협력활동 방향

대순진리회와 DIVA의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선교라는 종교적 목표

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지원의 목적이 우선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순진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순사상

과 같은 종교적 관점의 활용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즉, 

공급자로서의 니즈와 지원 대상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대순진리회가 추구하는 가

치와 정신을 함께 공유하는 일련의 장을 조성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

다. 이를테면,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포덕의 개념을 들 수 있다. 대

순사상의 포덕은 동양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포덕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포덕의 실천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실천으로, 

33) 대순진리회 교무부, ｢포교보다는 포덕이 먼저여야 한다: 한국 대순진리회의 공익자
선사업과 실천｣, 대순회보 16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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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원리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종교적 실천으

로 이해될 수 있다.34) 또한, 대순지침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서 마음으로 따르도록 하여 포덕하라.”35)고 나타

나 있는데, 상기 사례들이 잘 보여주듯이, 결국 포덕은 해원상생과 보

은상생을 통해 도인들의 종교적 진리를 위한 실천임과 동시에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수행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포덕을 통한 실

천적 행위는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중요한 정신적 

또는 사상적 근간이 될 수 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

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 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

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

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36)

전경의 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포덕을 통한 적공은 생전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실천이다. 물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봉사활동 등 포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경의 내용(교운 2장 32절)에서도 나타나듯이, “한

국의 대순진리회는 인간의 생명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형태를 형성하

였고, 인간 생명의 도덕적 수양과 가치실천을 중요시한다.”37) 즉, 대

순사상에서 중요시되는 적공의 의미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포덕

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개념으로 이

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또한 인간의 생명관에 대해서 대순사상은 서로

를 살리는 함께 살아가는 상생대도38)의 기본 원리에 대한 구현으로도 

34) 이봉호ㆍ박용철, ｢대순진리회의 ‘포덕’개념의 특징｣, 대순사상논총 32 (2019).

35) 대순지침, p.77.

36)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교법 2장 36절.

37) 쩡쯔밍, ｢전경에 나타난 대순사상의 생사관｣, 대순사상논총 27 (2016),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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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물은 모두 상제의 명을 받들고 태어나 생

리(인, 상제지심)를 가지고 있지만, 무릇 생명이라함은 천명으로 받은 

생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양육 번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9)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의 생의는 나만 살자는 것이 아니며, 천지가 만

물을 살리듯이 개체인 생물에 있어 남을 살리게 하는 마음이라는 점

이다. 이러한 남을 잘 되게 함은 대순사상에 있어 상생대도(相生大道)

의 기본원리라고 하였다.” 결국, 대순사상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

의 방향성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의미와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아래의 훈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는 남을 살리자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며 포덕천하로써 세상을 구하고 민생, 창생을 건져내자는 

것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삼강오륜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바로 찾자는 것이다. 세상이 멸망되는 것에서 구

원받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리자는 것이다.40)

이러한 측면에서, 대순진리회의 해원상생은 대순사상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사상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평화와 공존의 담론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해원상생은 국제사회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차원의 갈등(인종, 지역, 종교, 이념 등)뿐만 아니라 빈

부격차 등의 상극적 구조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기 때

문이다.41) 따라서, 해원상생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그 실천적 가치는 

보다 조화로운 이상세계의 건설과 평화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의미

38) 대순진리회요람 훈회(訓誨) “남을 잘 되게 함은 상생대도(相生大道)의 기본원리
(基本原理)요 구제창생(救濟蒼生)의 근본이념(根本理念)이라. 남을 위해서는 수고(手
苦)를 아끼지 말고, 성사(成事)에는 타인(他人)과의 힘을 합(合)하여야 된다는 정신
(精神)을 가져 협동생활(協同生活)에 일치(一致) 협력(協力)이 되게 하라.”

39) 최치봉, ｢대순사상의 생명관과 인생관｣, 대순사상논총 33 (2019), p.335.

40) ｢훈시｣ (1994. 3. 24).

41) 배규한, ｢해원상생사상의 평화적 가치와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0 (2022),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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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즉, 해원상생은 대순사상의 주요 근간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에서 대순진리회가 의미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치

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해원상생은 각계각층에

서 인용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으며, 제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인

용되고 있다. 물론 ‘해원’과 ‘상생’이 신조어는 아니다. 하지만, 해원상

생은 세계갈등, 지역갈등, 문화갈등, 이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인

종갈등, 종교갈등 등과 같은 세계사적 갈등구조에서부터 현대사회에 

노정된 다양한 상극적 구조와 부조화 영역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

으며, 이러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화해와 공존을 견인하는 항

구적 평화이념으로서 연구되고 있다.”42)는 측면에서, 대순진리회의 국

제개발협력에 의미있는 정신적ㆍ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향후 대순진리회의 국외 사회복지사업 및 봉사활동, 그

리고 국제개발협력의 실천적 방향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순진리회의 복지사업은 타 전통종교에 비해서 상

대적으로 늦었지만,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가치의 실현은 큰 의의가 

있다. 즉, 포교와 같은 타 종교계에서 우선시하는 목표실현보다 포덕

을 통한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목적의 달성이 아닌 순수

한 종교적 사회적 가치의 실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다

양한 사업을 통해, 그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해원

상생의 가치를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사업에 실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종교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복잡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42) 배규한, 같은 글,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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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

으므로,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는 함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빈곤문제의 해결은 국제적 관심으로 인식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등 공공기관 중심의 ODA가 주목받았으며, 

현재까지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천년개발목표와(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정립하며,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체계화시켜왔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트렌드는 정부 등 공

적기관의 전통적 공여자와 더불어, 다양한 국제개발NGO와 시민사회 

그리고 FBO 등 비전통적인 공여 행위자의 참여가 주목받고 있다. 여

기에는 불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가 주요하게 포함된다. 2022년 대진

국제자원봉사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주관한 ‘2023년도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선정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대순진리회의 해외봉사 및 국제개발협력의 참여와 역할

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종교계의 사회적 약

자에 관한 책임 등에 있어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종

교가 추구하는 종교적 가치와 목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를 통한 

자선사업이 아니라 종교적 책임의식으로 인식된다.43)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 필요

하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서 정부, 공공기

관 이외에도 시민사회와 NGO, INGO 등 다양한 참여자가 존재하는데, 

종교계도 여기에 포함된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전통 종교들이 활

발하게 개발도상국에 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순진리회도 국

내외적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43) 정지윤,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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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순진리회의 3대 중요사업은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실현을 

위해 구호자선,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
순지침 내용의 “해원상생ㆍ보은상생의 원리를 종교의 법리로 화민정세

(化民靖世)하시어 인세(人世)에 낙원을 이룩한다 하심은 광구천하ㆍ광제

창생의 대의(大義)이다.”와 같이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을 통한 지상천국

의 건설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있어 이와 같은 종교적 가치의 실현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단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해 3대 

중요사업의 상호연계 및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 현재는 DIVA를 중심

으로 구호자선사업의 활성화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 및 교육사업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과 연계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포 판단된다. 즉, 종단의 산하 고등학교 등 

다양한 인재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성으로 보다 폭넓은 국

제개발협력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종단의 한정된 인력

과 재원과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대순진리회가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사업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종단의 

경쟁력과 역량이라 볼 수 있는 의료활동과 의료봉사44)를 국제개발협력

의 일환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원국 현지에서의 의료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와 관련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원국 현지의 인

재들이 종단의 병원에서 장단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의 

지원 등으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의료 활동 및 지원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의료생태계를 파

괴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와 이의 활성화에 

44) 대순진리회 교무부, ｢분당제생병원, 키르키즈스탄 해외 의료봉사｣, 대순회보 17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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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공유가치창출45)과 같은 접근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기존의 사례에서도 밝혀진 바, 공유가치창출은 사회적ㆍ경제적 

가치 창출에 주목하며, 해외원조가 필요한 국가에서 카톨릭교회 활동

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46)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

동에서도 해외 국가에서 교육과 의료 등의 사업이 지속해서 안정적인 

추진과 더불어, 대상지역 주민이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대안적 접근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47) 즉, 이러한 전

략은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실천에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 수익의 재활용, 자립기회의 강화 

모색 등의 전략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중심으

로 종단의 사회적 역할과 실천에 있어 의의를 고찰하고 그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사

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외

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보이는 대순진리회의 활동을 살

펴보는데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은 후속 연

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5) 마이클 E. 포터ㆍ마크 R. 크레이머, ｢‘이익+사회공헌’ 공유가치를 창출하라｣,《동
아비즈니스리뷰》86 (2011) (https://dbr.donga.com/article/view/1401/article_no/
4374/ac/magazine, 2023. 3. 25. 검색)에 따르면, 공유가치(shared value)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체
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함께 발전시키는 정책 및 경영 방식을 통해 공유 가치가 실
현된다. 따라서, 공유 가치는 사회 발전과 경제적 이익 창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46) 이효석, ｢공유가치창출 (CVS) 을 통한 가톨릭교회 선교: 성 이시돌 목장 사례｣, 윤
리경영연구 16 (2016), pp.1-9.

47) 상기 연구에서는 선교 및 선교 관련 사업의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
에, 비포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순진리회의 활동 및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 이후에,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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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aesoon Jinrihoe’s Participation and Rol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

Park Geon-woo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 (IDCs) of Daesoon Jinrihoe and discuss the future 
prospects of these programs in terms of Daesoon Though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lls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donors, and this is not limited to only traditional donors such as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 
this regard, the role of Faith-Based Organizations (FBO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for religious communities 
is recognized as important. Daesoon Jinrihoe has systematized its 
IDCs by expanding its overseas services to implement the three 
major works with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Daejin 
International Volunteers Association (DIVA) in 2013. In addition to 
these activities, Daesoon Jinrihoe was selected by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n 2022. As a new 
religion, Daesoon Jinrihoe does not provide as much support via 
FBOs when compared to other traditional religions (Christianity, 
Buddhism, Catholicism, etc.), but it is able to conduct strategic 
IDCs by utilizing its expertise and capabiliti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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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etc.). In fact,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projects 
carried out by these FBOs and Daesoon Jinrihoe are similar, and 
the results have been remarkable considering that these programs 
are still in their infancy. Above all, Daesoon Jinrihoe’s foreign aid 
is more meaningful because it does not have a religious purpose 
such as missionary work, and it is funded by donations from 
believers. In carrying out IDC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rofessionalism of IDCs based on the strategic linkage of the three 
major works (charity aid,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the value and spirit of IDCs for peace and 
coexistence based on mutual beneficence.

Keywords: Daesoon Jinriho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 
(IDCs), Faith-Based Organizations (FBOs), foreign aid,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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